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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출발한 US Airlines 비행기는 Tokyo Narita 공항과 Chicago Ohare 공항을 거쳐 Indianapolis 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보안검색을 Chicago 에서만 무려 2 번이나 당하고 

(양말 바닥과 바지 안쪽까지 검사하더군요.) 싼 값의 

비행편을 찾다보니 무려 20 시간 만에 도착한 겨우 안착한  

Indianapolis 는 조용하고 그리 화려하지 않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Chicago 에서 Indianapolis 까지의 비행편에는 

거의 대부분의 승객이 AIChE 2002 Annual Meeting 에 

참가하는 미국 및 일본, 홍콩, 중국, 한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온 화학공학 관련 연구원, 교수, 학자, 대학원생들 

이었습니다.  아마 학회 registration 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더 많은 화공인들이 이곳 

Indianapolis 에 집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화공학회 Annual Meeting 은  미국의 국력을 

증명하듯 국내학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화공인의 축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같이 수학했던 

동료나 선후배, 교수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각지에서 얻은 그들만의 

새로운 정보와 연구동향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Chicago 에서 Indianapoilis 까지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된 미국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미 New 

Jersey 에 있는 모대학의 교수가 되어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친구와의 짧은 대화에서 요즘 

미국에서는 metabolic engineering 이 hot issue 로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논문발표 동향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하여서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뉴스였지만 그 

친구에게서 직접 들으니 아주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랄까… 조급함이라고나 할까요? 



뜨고 있는 분야에서 미국의  연구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연구를 진행하여 앞서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이 분야는 현재 어떤 것인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조급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제 감정이었던 

것같습니다. 이놈의 조급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생물화공분야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늠해 보고자합니다.   

 

필자가  AIChE Annual Meeting 을 취재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남다른 의미나 선견(先見)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연구력에 대한 막연한 열등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취지임을 

밝힙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벽을 넘어야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그네들이 강한 면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옳은 방향이 도출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의 copy 가 

아닌 창의적인 연구는 정확한 자기 진단과 분명한 소신과 애정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비의 규모 및 여러 연구환경에서  현격하게 차이를 나타내는 한국과 미국의 

연구진이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종국에 벌어질 결과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학회나 세미나가 미국에서 학위를 했거나 박사후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에게 연구의 좌표를 설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내일은 Critical Issues Series-Cloning and Genetic Engineering 와 Workshop for Faculty & Prospective 

Faculty 에 대한 취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ndianapolis 에서 윤성용이었습니다.  

Prof. Katherine 과 대화 중인 필자 


